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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 7. 24.(금) 09:00

딩동! 과학꾸러미가 배달 왔습니다!
「과학이 또옴」 2026년 구독자 모집

- 비대면 과학교육콘텐츠 구독 서비스 「과학이 또옴」 개편 운영 

- 5개월간 하나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매월 3~4가지의 과학 임무(미션) 체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는 현대인들에게 반가움의 상징(아이콘)이 되었고, 

이제 우유나 잡지를 넘어 가전제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심지어 꽃까지도 

구독하는 세상이다. 만약 과학책과 함께 재미있는 체험 활동 재료들이 들어 있는 

상자가 매월 집 앞으로 배송된다면? 아이들이 생활의 일부로 과학을 편하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과학이 또옴」이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충원)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당시 

과학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비대면 과학교육 콘텐츠 구독 서비스인 

‘과학이 또옴’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2026년에는 새로 개편하여 

시즌2를 선보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매월 학습꾸러미를 받아 볼 

신규 구독자 500명을 모집한다.

  주제별로 교재와 활동 재료를 구성하여 매월 독립적인 콘텐츠를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26년에는 5개월의 구독 기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흐름 속에서 매월 제시되는 과학 임무(미션)를 수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루. 우연히 빠진 틈새 세계로부터 탈출구를 찾아 

빠져나와야 하는데, 가방에 달려 있던 열쇠고리(키링) 인형인 깨비가 

마법처럼 살아나 그 여정을 함께 한다. 동굴, 숲, 호수, 평원, 고산을 탐험하면서 

빛, 소리, 전기 등 과학 원리들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때, 

과학이 또옴 구독자들은 루에게 자신을 대입하여 학습꾸러미 속에 들어 있는 

활동 재료들을 활용해 이야기 속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직접 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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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구독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월 500명의 구독자 가정으로 배송되는 학습꾸러미 안에는 이야기와 

체험 활동 안내가 담긴 교재 1권, 그리고 3~4가지의 체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7~8세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6~13세 어린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구독 신청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구독료는 5개월간 

15만 원이다. 상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충원 관장은 “「과학이 또옴」을 통해 많은 아이가 

과학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정에서부터 호기심과 질문을 

가지는 습관이 키워지길 바란다.”라며, “집에서 경험한 과학의 즐거움이 

과학관을 찾는 발걸음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과천과학관 책임자 과장 박진영 (02-3677-1450)

교육문화과 담당자 연구사 정원영 (02-3677-1454)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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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학이 또옴 구독자 모집용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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